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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로 합쳐지는 인도-태평양과 유로-대서양 안보 

▶ 발행기관: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 저     자: Philip Shelter-Jones 

▶ 일     자: 2026년 8월 18일 

▶ 개     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은 중국·러시아·이란·북한(CRINK)의 

군사물자·기술·정보 협력과 이에 대응하는 서방과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점차 연결되고 있으며, 이는 1930년대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이 상호작용하며 세계대전으로 수렴한 과정과 유사함. 특히 

대만은 러시아 제재와 함께 폴란드·체코 드론 수출 및 우크라이나와의 

무인체계 기술협력을 확대하며 ‘비중국 공급망’ 형성에 참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전 교훈을 대만 방위에 환류하고 있음. 다만 전구 간 연계는 

미국과 동맹국의 자원 분산과 중국의 대만 도발 위험을 높여, 유럽과 인도-

태평양 안보를 분리할 수 없게 만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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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안보정책을 이끄는 두 가지 논리 

▶ 발행기관: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저     자: Ryo Sahashi 

▶ 일     자: 2026년 8월 19일 

▶ 개     요   

다카이치 정부의 안보문서 개정, FOIP 고도화, 방산장비 수출 규제 완화, 

국가정보회의 및 국가정보국 신설은 군국주의 회귀나 미국 요구에 대한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관여를 유지하면서 그 공백을 

일본의 자강과 지역 네트워크로 보완하려는 전략임. 일본은 미-일 동맹을 

대체하지 않고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사이버·우주·정보·스탠드오프 

미사일을 강화하고, 주변 우방국과 방산·안보협력을 확대해 미국 중심 

허브-스포크 체제의 추가 거점이 되려 함. 다만 재정 및 자위대 인력 제약 

때문에 동맹과 파트너십은 여전히 필수이며, 미국의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경우에만 일본은 다른 자립 경로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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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usi.org/explore-our-research/publications/commentary/indo-pacific-and-euro-atlantic-security-not-just-indivisible-it-merges
https://carnegieendowment.org/research/2026/08/the-two-logics-driving-japans-security-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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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과 필리핀이 논의하는 경계를 허무는 중국 

▶ 발행기관: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CSIS) 

▶ 일     자: 2026년 8월 19일 

▶ 개     요   

일본과 필리핀이 대만 동쪽 필리핀해에 중첩되는 EEZ와 대륙붕 경계 

획정 협상을 시작하자, 중국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경과 

조사선을 투입해 상선 198척을 검문하고 해양조사 및 해저케이블 인근 

활동을 벌이는 등 전례 없는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음. 그러나 제3국의 

중첩 주장이 있어도 양국 간 경계 획정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 

통상적인 절차이며, 합의 후에도 대만에서 발생하는 정당한 해양권한을 

침해하지 않음. 중국의 활동은 단순한 항의에서 끝나지 않고, 대만 동쪽 

해역의 관할권을 기정사실화하고, 향후 대만 봉쇄·검역을 위한 상선 통제 

및 해상차단 예행 연습으로 발전할 위험이 큼. 

원문링크 클릭 

 

4. 북한의 전쟁경험에 발맞춰 대응해야 하는 한-미 동맹 

▶ 발행기관: The Strategist (ASPI) 

▶ 저     자: Frank Rose 

▶ 일     자: 2026년 8월 19일 

▶ 개     요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비용, 한국의 대이란전 미참여, 김정은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통한 드론·전자전·정밀타격 실전경험 

축적이 진행되는 와중에 연합 대북 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조치임.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은 단순한 합동군사훈련이 아니라 연합지휘체계, 

통신·정보공유, 전력 전개·유지 능력을 실제로 검증하며 상호운용성을 

구축하는 핵심 수단임. UFS는 우크라이나·중동 전쟁의 교훈을 반영해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동맹 간 이견 조율이나 대북외교의 거래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되며, 한-미는 이를 통해 북한보다 더 빠르게 전쟁 양상에 

적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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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https://amti.csis.org/as-tokyo-and-manila-talk-boundaries-beijing-breaks-them/
https://www.aspistrategist.org.au/north-korea-is-learning-from-war-the-us-south-korea-alliance-must-keep-pace/

